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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실태 및 영향요인*

조 인 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민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은 나이, 학력, 직업, 수입이고, 이민관련 특성 변인은 미국거주기간,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이다.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은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나이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엘에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결혼

남성들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10부이고 회수된 201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한 19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월수입,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 학력, 직업,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는 우울증과 유의미

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정신건강, 우울증, 우울증 영향요인, 재미한인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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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의 한인 인구는 1965년 미국 이

민법 개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mendments of 1965)으로 인해 급속한 증가

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 조사국(U. S.

Census Bureau, 1990; 2000)에 의하면, 재미 한

인 인구는 1970년도에 약 7만 명, 1980년도에

약 35만 명, 1990년도에 약 80만 명, 그리고

2000년도에 약 10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식적인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한인 유

학생, 사업 또는 교육 목적의 단기체류자, 또

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재미 한인들은 보다 나은

자녀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국 이민

을 선택했지만, 유럽계 이민자들과는 달리 언

어와 외모가 미국인들과 크게 달라 한인들은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감으로 미국 사회에 쉽

게 동화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사회에의 적응과

정에서 재미 한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

면하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언

어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가치관과 역

할의 변화, 문화 차이 등이 그것인데, 이는 정

신 건강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Kuo

(1984)는 아시아계 이민 집단, 즉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병률

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한인의 우울

증 평균 점수가 다른 세 집단 보다 가장 높았

으며 이는 흑인들과 남미계 이민자들(Hispanics)

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라고 보고하고 있다

(Kuo, 1984). 이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들이 소

수민족인 다른 아시아계와 남미계 이민자들에

비해 이민생활 적응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울증을 더 많이

앓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미 한인들이 심각할 정도로 우

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Mui, 2001; Han,

Kim, Lee, Pistulka, and Kim, 2007)과 재미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Wu, Kviz, and

Miller, 2009; Kim, 1998; Shin, 1994)이다. 위의

기존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거주하는

일반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우울증 관

련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인데, 그 중 재미 한

인 남성들의 우울증 실태와 영향요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Hart(2001)는 남성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

문가에 의해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무시되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평가절하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울증을

겪는 남성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치료차

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주

목받지 못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Hart(2001)

는 2,000만 미국 남성이 일생에 한 번은 우울

증을 경험하며,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약

80%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남성

우울증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남성은

스스로 강해야만 한다는 믿음으로 인해 우울

증을 부인하여 문화적으로 은폐되어온 경향이

있다. 또한 우울증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회피

하려는 남성들의 태도는 우울증 인식에 방해

가 되어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또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감정의 인지와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란 한

인 남성들은 감정 표현 불능증(alexithymia) 상

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 속담인 ‘남자는 일생에 세 번만 울어야 한

다!’처럼 남성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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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

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낙심, 좌절, 슬픔을

느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

한다 해도 남자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 모르는 척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재미 한인 남성들은 새로운 나라인

미국으로의 이민과 이민 적응과정에서 겪는

언어장벽, 제한된 경제자원, 소수민족이라는

신분과 편견, 차별, 성역할의 변화, 문화적 가

치의 대립, 사회적 고립 등은 그들의 정신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

다(조인주, 2010). Hart(2001)가 지적한 일반적

인 남성의 특징과 같이 재미 한인 남성들도

술, 분노, 공격성, 짜증, 약물남용 등으로 정서

적 고통을 감춰왔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민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

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취약한 재미 한인 남성

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증 실태를 알아보

고,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정도는 어

떠한가?

둘째,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재미 한인들의 특성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은 1882년 한미무역협

정 체결 이래 시작되었고(이주일, 정지원, 이

정미, 2006), 그 후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급

속히 증가시킨 계기는 1965년 미국 이민법 개

정이었다(Chang, 2005). 1990년에서 2000년 사

이에는 한인들이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증가

하는 이민 집단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Cho,

2007). 미국 내에서 재미 한인들은 ‘최근 이민

자들(newer immigrants)’로 간주된다. 이는 다른

아시아 이민 집단들에 비해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재미 한인들의 약 23%

만이 미국에서 태어나 약 3/4의 한인들은 스

스로를 한국인으로 인식한다는 미국 인구 조

사국(U. S. Census Bureau, 2000)의 보고는 한인

들의 미국 이민 역사가 짧음을 입증하고 있다

고 하겠다.

Hurh와 Kim(1988)이 조사한 재미 한인들의

이민 선택 이유는 경제적 기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남 35.7%, 여 23.3%), 자

신의 교육을 위해서(남 21.5%, 여 14.8%), 자녀

의 교육을 위해서(남 14.1%, 여 14.8%), 다른

가족들과의 결합을 위해서(남 18.7%, 여

40.4%)의 순으로 나타났다(Hurh and Kim,

1990a 재인용). 재미 한인 남성들의 주된 이민

동기가 경제적, 교육적 기회인 것에 비해 여

성들은 주로 다른 가족 또는 친척과의 결합과

경제적 기회를 갖기 위함이었다.

재미 한인들의 학력은 재미 한인들 중 약

86% 이상이 고졸 이상, 약 44%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재미 한인

들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U. S. Census

Bureau, 2000). 그러나 이런 높은 학력에도 불

구하고 그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재미 한인들의 1999년 기준 1인당 수입

은 $18,805로 전체 아시아인들의 1인당 수입인

$21,82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U. S.

Census Bureau, 2000), 최빈민층(below poverty

line)으로 살아가는 재미 한인 비율은 약 15%

로 다른 아시아계 그룹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

다((U. S. Census Bureau,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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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인들은 직업과 교육에 있어서 보다

나은 기회를 갖기 위해 미국 이민을 선택했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으로 지위가 더 낮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적으로 재미 한인 남성의

약 70%이상은 한국에서의 직업이 사무직이었

다고 보고하였는데, 미국에서의 대체적인 직

업은 자영업으로 나타났다(Rhee, 1997). 즉, 세

탁소, 주유소, 식료품 가게, 주류 상점 등의

비숙련 노동을 주에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한국에

비해 힘든 일을 휴가도 없이 장시간에 걸쳐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재미 한인들은 신체

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Nah,

1993).

더욱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들 또한 재미 한인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는 원인이기도 하다. 가정 내 역할 변화에 적

응하면서 가정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부부갈등(marital conflict)과 청

소년 문제가 대두된다(Min, 1993). 재미 한인

이민가정에서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가

사노동분담 등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져서

양성적이고 평등한 역할분담과 성역할태도로

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재미 한인 여성들이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취업했던 비율이 20%였는데, 이민 온 후 미국

에서의 취업률은 70%로 나타나 재미 한인 여

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Min, 1991). 이렇게 가정 내에서 여

성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전

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재

미 한인 남성은 부부역할을 고정된 것으로 받

아들여 역할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사이에 갈등이 초래된다. 결국 이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남성 성역할과 우울증

관계를 알아본 박수애와 조은경(2002)의 연구

에서는 40-50대 중장년 남성 집단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우울증이 높이 나타난

결과를 제시해 한국 남성의 가정 내 역할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Nah(1993)는

재미 한인 남성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언

어장애와 미국 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가부

장적인 그들의 지위에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

서 점차 방어적이고 저항적이 된다고 지적하

고 있다. 즉, 한인 남성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그들의 정신

건강에 해가 됨은 물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

재미 한인들의 높은 이혼율은 부부갈등, 가

정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소수민

족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

가 재미 한인들로 나타났다(Rhee, 1997). 남편

의 신체적 폭력은 재미 한인들이 이혼을 결정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고, 그 뒤로는 외

도, 도박, 음주, 경제적 부양책임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Rhee, 1997). 이는 재미 한인 남성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

를 알게 한다. Kim과 Zane(2004)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분노 조절 비교 연구를 재미 한인

남성과 재미 유럽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이 연구(Kim and Zane, 2004)에서는 재

미 한인 남성들이 재미 유럽인 남성들보다 분

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분노 조절은 더

못하였으며,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

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 한

인 남성들의 직업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

높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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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분노의 원인으로 보았다(Kim and Zane,

2004). 이렇듯 이민생활과 새로운 문화 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심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는

재미 한인들의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 한인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인으로서의 높은 민족

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문화수용

도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재미 한인들은 다

른 이민 집단들과 달리 한인들끼리 집단적으

로 체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주로 한

국어를 사용하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신

문과 방송을 접하며, 한인들과 어울리고, 한국

문화를 선호한다(조인주, 2010; Hurh and Kim,

1984). 이처럼 재미 한인들은 한인위주의 환경

에서 살아가면서 미국 문화와 미국인들로부터

는 분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재미 한인

들은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면서 부딪

히는 언어장벽, 편견과 차별, 문화적 차이 등

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집단, 즉 주류사회에

접촉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

많은 선행연구들은 재미 한인들이 다른 아

시아인들에 비해 우울증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uo(1984)는 시애틀 지

역에 거주하는 499명의 아시아인들 즉, 한국

인,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CES-

D)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을 측정하였다.

Kuo(1984)의 연구에서 아시아인들의 CES-D 평

균 점수는 9.38로 백인의 7.96보다 높아 아시

아인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

는 14.37로 필리핀인들의 9.72, 일본인들의

7.30, 중국인들의 6.93보다 현저히 높아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재미 한인들

의 우울증 평균 점수를 보면, 직업에 있어서

는 가정주부, 실업, 파트타임 순으로 높이 나

타났고, 수입은 $12,50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2,500-$24,999, $25,000-$39,999, $40,000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수입이 낮을수록 우울

증 평균 점수가 높았다. 교육은 고졸 이상이

CES-D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대

학 중퇴,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보면 40-59세와 60

세 이상의 우울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8-29세, 30-39세 순으로 나타났

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CES-D 평균 점수가

14.94로 여성의 13.6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Kuo(1984)는 재미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인

들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원인을 미

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설명하였다. 다른

아시안 그룹의 미국 체류 기간 평균이 15년

이상인데 비해 재미 한인들은 7년으로 미국

거주 기간이 약 두 배 이상 짧아 미국 생활에

상대적으로 덜 적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재미 한인들이 그들의 교육 수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

도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미 한인의 69%가 영어 배우는 것이 그들에

게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음을 지적하며 재

미 한인들에게 언어적응은 특별히 더 어려운

일임을 언급하였다.

Lin, Lau, Yamamoto, Zheng, Kim, Ch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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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saki(1992)는 엘에이지역에 거주하는 109명

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관한 연구 조

사를 하였다. 이 연구(Lin et al., 1992)에서 재

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는 12.64였고, 평

균 점수 15점 이상은 14.7%로 나타났다. Lin et

al.(1992)은 부부갈등, 가정폭력, 음주, 세대 갈

등 등의 문제들을 재미 한인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

였다. Kuo(1984)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Lin et

al., 1992)에서도 재미 한인들의 미국 거주기간

이 다른 아시안 이민 집단보다 짧은 사실을

거론하며 재미 한인들은 이민 적응 과정의 초

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는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Hurh와 Kim(1990a)은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

는 20세 이상의 622명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

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는 12.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CES-D 평균 점수는 12.3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2.9로 조사되었다. 개인적 특성

과 우울증과의 차이분석 결과, 결혼 상태와

직업은 재미 한인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사

람들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화적응과 관련한 회귀분석에서는 친

구, 친척, 이웃, 신문, 종교, 미국거주기간 변

수를 투입해 우울증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미국거주기간만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영

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회귀분석에서

는 집안일, 아내의 직업, 자녀수, 가정생활만

족도가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

향력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가정생활만족

도만이 우울증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결

론적으로 미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 친척, 이웃의

지지, 읽는 신문의 언어(한국어 또는 영어), 종

교, 집안일, 아내의 직업, 자녀수 등은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Mui(2001)는 67명의 60세 이상 재미 한인 노

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법, 우울증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

울증은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로 측정되

었는데, 회귀분석 결과는 건강상태, 거주형태,

스트레스성 사건, 가족도움에 대한 만족도, 좋

은 친구 수는 재미 한인 노인들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연령

은 우울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an, Kim, Lee, Pistulka, and Kim(2007)은

205명의 60세 이상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

상으로 우울증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

였다. 이 연구에서 우울증 측정도구는 Kim

Depression Scale for Korean Americans를 사용하

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증

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망의 수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는

우울증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주희(2007)는 정상의 인지적 능력을 가진

55세 이상의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

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

였다. 우울증의 영향요인을 평가하는 이론적

틀로서 George(1994)의 사회적 선행모델(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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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cedent Model of Depression; SAMD)을 적용

하여 독립변수의 네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네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

육, 직업, 수입, 결혼상태, 독거상태), 이민관련

요인(미국 거주기간, 이중 언어실력, 문화적

기호도), 신체건강 및 생활사건 요인,(만성질

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능력, 스트

레스성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 및 대처요인

(가족 사회적지지망 크기, 비가족 사회적지지

망 크기, 사회적지지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치료경험)이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실력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사회적지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

적일수록, 우울증 치료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재미 한인 남성들

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영향요인 연구의 부족

으로 직접적인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어 재미 한인 노인의 우울증 영향요인

연구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바탕 하여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 상태는 어느 정도이고,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민관련 특성, 심리사회

적 특성 요인이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재미 한인들의 우울증 관련 기존 연구에서

는 분노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재미 한인 남성의 특성인 높은 수

준의 분노 경험과 폭력 사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으로 분노를 포함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

증이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 학력, 직업, 월수입이 포함되고, 이민관

련 특성으로는 미국거주기간, 시민권취득 여

부, 문화적응도가 포함되며, 심리사회적 특성

으로는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포함

된다.

방 법

연구 대상자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나이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엘에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결혼 남

성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엘에이 카

운티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 한인단체와 기관,

한인 상가들 중 접촉 가능한 26개 기관을 방

문하여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9월이며, 총 31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1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결측값이 많은 5부를 제외한 1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와 자료수집 방

법의 자세한 내용은 Cho(2008a)의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증은 CES-D 척

도(Radloff, 1977) 20문항을 사용하여 4점 척도

(0=거의 없다, 1=가끔, 2=자주, 3=거의 항상)

로 측정되었다. 역으로 제시된 4문항은 역코

딩 처리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ɑ값이 .86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나이, 학력, 직업, 수입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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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였다. 나이는 조사 당시 연령으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고졸 이하(1), 2년제 대학

졸업(2), 4년제 대학 졸업(3), 대학원 졸업 이상

(4)’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직업의 유무(1=

예, 0=아니오)로, 수입은 ‘$2,000미만(1), $2,000

-$3,999(2), $4,000-$5,999(3), $6,000-$7,999 (4),

$8,000이상(5)’로 측정하였다.

이민관련 특성은 미국거주기간,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로 파악하였다. 미국에 온 나

이로 미국거주기간을 측정하였고, 시민권취득

여부는 시민권자(1), 비시민권자(0)으로 측정하

였다. 문화적응도는 Moon(2002)이 개발한 문화

적응척도 20문항 중 언어사용과 관련된 4문항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언어로 읽고 말하는지, 텔레비전을 보는

지, 라디오를 듣는지, 신문을 읽는지에 대한 4

가지의 질문을 5점 척도(1=한국어만, 5=영어

만)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ɑ 값이 .79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성은 분노, 결혼만족도, 사

회적지지로 파악하였다. 분노는 Aggression

Questionnaire Short Form(Buss and Warren, 2000)

15문항을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ɑ값이 .82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Fowers and Olson(1989)의

ENRICH 결혼척도(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Marital Inventory)의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 10

문항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역으로 제시된 5문항은

역코딩 처리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ɑ값이 .84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Lubben Social Network

Scale-6(Lubben and Gironda, 2003)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사적인 대

화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과 친구수

를 6점 척도(0=없음, 1=1명, 2=2명, 3=3-4명,

4=5-8명, 5=9명 이상)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ɑ값이 .8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빈도와 백분율로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이민관련 특

성을 알아보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를 알아보았다. 또한, 우울증이 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

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

팽창요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행하였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민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의 순서에 의해

해당 변수를 투입하여 각 특성의 독립변수가

첨가될 때의 회귀모형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나이의 범위는 26-64세이며, 평

균은 47.42세(표준편차 9.69세)이다. 연령대별

로 보면, 50-59세가 31.3%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40-49세가 29.2%, 30-39세가 22.9%,

60-64세가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

년제 대졸 이상이 63.3%(4년제 대학 졸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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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대학원 졸업 이상이 30.1%)로 응답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졸업은 19.7%, 고졸이하는 17.1%로 나타

났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인 93.3%는 직

업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월 수입

은 $8,000 이상(26.3%), $2,000 - $3,999(24.7%),

$4,000 - $5,999(21.1%), $6,000 - $7,999(13.7%),

$2,000 미만(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특성

이민관련 특성인 미국거주기간, 시민권 취

득 여부, 문화적응도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거

주기간은 0-40년의 범위로, 평균은 15.73년(표

준편차 9.94)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거주기간

분포로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인 20.1%는 5

년 이하였고, 그 다음으로 6-10년이 16.4%,

11-15년이 15.9%, 16-20년과 26-30년이 각각

13.8%, 21-25년이 12.7%, 31년 이상이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약 42%는 미

국 시민권자로, 약 58%는 비시민권자로 응답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적응도

는 가능점수가 4-20점의 범위인데 실제 점수

는 4-17점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은 8.18(표준편

차 3.23)로 중간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문화적응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심리사회적 특성인 분노, 결혼만족

도, 사회적 지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노는 15-62점의 실제

점수범위에서 평균이 28.77(표준편차 6.94)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분노의 점수가 높을수

록 분노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결혼만족도는 10-50점의 실제 점수범위에

서 평균 36.10(표준편차 6.84)으로 나타나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결혼만족도

는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0-25

점의 실제 점수범위에서 평균 12.31(표준편차

5.46)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점수가 높을

수록 지지를 받는 친척과 친구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우울증을 보면, 가

능 점수범위가 0-60점인데 실제 점수범위는

0-35점으로 나타났고, 13.10(표준편차 7.18)의

평균 점수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본 조사

에서 나타난 평균 점수는 Radloff(1977)가 제시

한 임상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최소 기준 점

구 분 변 수 빈도(명) 문항 수
가능

점수범위

실제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이민관련특성 문화적응도 191 4 4-20 4-17 8.18 3.23 .79

심리사회적

특성

분노 184 15 15-75 15-62 28.77 6.94 .82

결혼만족도 174 10 10-50 10-50 36.10 6.84 .84

사회적지지 194 6 0-30 0-25 12.31 5.46 .82

종속변수 우울증 179 20 0-60 0-35 13.10 7.18 .86

주: 1) 각 문항의 빈도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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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16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한편, CES-D 평

균 점수가 16점 이상인 응답자는 32.4%로 나

타나 응답자의 약 1/3 정도는 경증 이상의 우

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문항별로 보면, 응답자의

16.9%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는 문항에

‘자주’ 또는 ‘거의 항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2.8%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문항에, 11.5%는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

기가 어려웠다’라는 문항에, 10.8%는 ‘잠을 설

쳤다’라는 문항에 ‘자주’ 또는 ‘거의 항상’이라

고 응답하였다. 거의 항상 슬펐거나 사람들이

문 항
거의 없다

명(%)

가끔

명(%)

자주

명(%)

거의 항상

명(%)
평균(SD)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여겨졌다. 82(42.3) 99(51.0) 12(6.2) 3(0.5) 0.65(0.62)

먹고 싶지도 않고, 입맛이 없다. 127(65.5) 53(27.3) 11(5.7) 3(1.5) 0.43(0.67)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어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125(64.1) 57(29.2) 10(5.1) 3(1.5) 0.44(0.67)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21(10.9) 71(37.0) 62(32.3) 38(19.8) 1.61(0.93)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 85(44.3) 85(44.3) 19(9.9) 3(1.6) 0.69(0.71)

우울했다. 101(52.1) 78(40.2) 13(6.7) 2(1.0) 0.57(0.67)

내가 했던 모든 일은 성과 없는 노력뿐이었다. 99(51.3) 80(41.5) 10(5.2) 4(2.1) 0.58(0.69)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21(10.9) 61(31.6) 73(37.8) 38(19.7) 1.66(0.92)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느껴졌다. 125(64.1) 58(29.7) 8(4.1) 4(2.1) 0.44(0.67)

두려웠다. 124(63.9) 60(30.9) 8(4.1) 2(1.0) 0.42(0.63)

잠을 설쳤다.(잠을 잘 못 잤다.) 96(49.2) 78(40.0) 20(10.3) 1(0.5) 0.62(0.69)

행복했다.® 17(8.8) 73(37.6) 59(30.4) 45(23.2) 1.68(0.9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67(34.2) 96(49.0) 26(13.3) 7(3.6) 0.86(0.78)

외로웠다. 111(56.9) 72(36.9) 8(4.1) 4(2.1) 0.51(0.68)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06(54.4) 75(38.5) 12(6.2) 2(1.0) 0.54(0.66)

생활이 즐거웠다.® 15(7.7) 69(35.4) 69(35.4) 42(21.5) 1.71(0.89)

몹시 울었다. 180(92.3) 13(6.7) 1(0.5) 1(0.5) 0.09(0.35)

슬펐다. 163(84.0) 29(14.9) 2(1.0) 0(0) 0.17(0.4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148(76.3) 43(22.2) 3(1.5) 0(0) 0.25(0.47)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86(44.1) 84(43.1) 23(11.8) 2(1.0) 0.70(0.72)

전체평균(SD) 0.65(0.36)

주: 1) 각 문항의 빈도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2) ®: 역으로 제시된 문항을 뜻함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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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싫어하다고 느꼈던 응답자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5%는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꼈고,

56.9%는 자주 또는 거의 항상 생활이 즐거웠

다고 응답하였다.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괜찮

은 사람이라고 느꼈다’의 문항에는 52.1%가

‘자주’ 또는 ‘거의 항상’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우울증의 문항을 4점 척도 평균 점수로 보면,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가 0.86으로, 일이 제

대로 되지 않았다가 0.70으로, 하고 있는 일

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가 0.69의 순으로 나

타났다.

주요변수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우울증과의 차이분석 결과 학력(F=5.238,

p<.01)과 월수입(F=3.560,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15.89)가 대학원 졸업 이상(10.24)보다 우

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월 수입은

$2,000 - $3,999인 응답자(14.61)와 $4,000 - $5,999

인 응답자(14.57)가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직업은 우울증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민관련 특성에

서는 시민권 취득 여부(t=.712, p<.01)가 우울

구 분 변 수 범주 또는 범위
우 울 증

빈도(명) 평 균 표준편차 t, F, or r p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학 력

고졸 이하 27 15.89c 6.33

F = 5.238** p = .002
2년제 대학 졸업 34 13.71abc 7.19

4년제 대학 졸업 62 14.31bc 7.32

대학원 졸업 이상 54 10.24a 6.55

직 업
있 음 167 16.10 6.59

t = 1.324 p = .187
없 음 10 13.02 7.18

월 수입

$2,000 미만 24 14.29ab 7.32

F = 3.560** p = .008

$2,000 - $3,999 41 14.61b 6.77

$4,000 - $5,999 37 14.57b 7.40

$6,000 - $7,999 26 13.12ab 7.12

$8,000 이상 47 9.94a 6.22

이민관련

특성
시민권

있 음 76 12.74 7.94
t = .712** p = .004

없 음 101 13.54 6.54

주: 1) 각 문항의 빈도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2) Tukey의 사후검정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3) 유의수준: **p<.01

표 3. 주요변수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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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시민권

자(13.54)가 시민권자(12.74)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

울증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력((r=.-.225,

p<.01)과 월 수입(r=-.230, p<.01)이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민관련 특성에서는 문

화적응(r=-.198, p<.05)만이 부적으로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

적 특성에서는 분노(r=.444, p<.001)는 정적으

로, 결혼만족도(r=-.465, p<.001)와 사회적 지지

(r=-.335, p<.001)는 부적으로 우울증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시민권취득

여부와 미국거주기간의 상관계수가 .714로 높

게 나타나 두 변수 중 앞서 실시한 차이분석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시민권취득 여

부를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하기로 한다.

우울증 영향요인 분석

우울증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

석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재

검토하였다. 각 변수들은 .636에서 .851사이의

1 2 3 4 5 6 7 8 9 10 11

1. 나이 1

2. 학력 -.267*** 1

3. 직업 -.249** .081 1

4. 월수입 .215* .041 .146 1

5. 시민권 .334*** -.161 -.022 .259** 1

6. 거주기간 .491*** -.246** -.138 .389*** .714*** 1

7. 문화적응 -.293*** .386*** .059 .197* .094 .150 1

8. 분노 -.032 -.129 -.181* -.081 -.200* -.120 -.206* 1

9. 결혼만족 -.184* .269** .017 .039 .054 -.050 .164 -.275** 1

10. 사회지지 -.019 .234** .105 .173* .115 .136 .171* -.204* .277** 1

11. 우울증 .053 -.225** -.112 -.230** -.066 -.076 -.198* .444*** -.465*** -.335*** 1

주: 1) 학력: 1=고졸이하, 2=2년제 대학 졸업, 3=4년제 대학 졸업, 4=대학원 이상

2) 직업: 0=없음, 1=있음

3) 월수입: 1=$2,000 미만, 2=$2,000 - $3,999, 3=$4,000 - 5,999, 4=$6,000 - $7,999, 5=$8,000 이상

4) 시민권: 0=없음, 1=있음

5) 유의수준: *p<0.05; **p<0.01; ***p<0.001

표 4.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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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한계와 1.175에서 1.572사이의 분산팽창요

인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거주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회귀분석

모델에 최종적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즉, 나

이, 학력, 직업, 월수입, 시민권취득 여부, 문

화적응,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우

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

로 파악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미 한인 남성

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 4개의 독립변수

로 구성된 회귀식 모델 1은 우울증을 분석하

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F=4.902,

p<.01)으로 나타났고, 우울증을 예측하는데 약

1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

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력(β=-.217, p<.01)

과 수입(β=-.225, p<.01)이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응답자들이 우울

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와 직업은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이민관련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

성 4개, 이민관련 특성 2개의 변수로 구성되

어 총 6개의 독립변수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고(F=3.359, p<.01), 우울증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모델 1과 비슷한 수준의 약 11%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

1과 마찬가지로 학력(β=-.184, p<.01)과 수입(β

=-.178, p<.01)이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

구 분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상 수 20.321 4.319 22.335 4.838 22.522 6.894

인구

사회학적

특성

나 이 .028 .059 .038 .631 .015 .065 .020 .825 -.004 .063 -.005 .952

학 력 -1.490 .524 -.217** .005 -1.269 .568 -.184** .027 -.323 .528 -.047 .542

직 업 -.692 2.403 -.022 .774 -1.012 2.437 -.032 .678 -.071 2.287 -.002 .975

월 수입 -1.138 .386 -.225** .004 -.914 .415 -.178** .029 -.935 .392 -.179* .018

이민관련

특성

시민권 -.885 1.193 -.062 .460 .978 1.090 .069 .371

문화적응도 -.237 .193 -.107 .221 -.029 .179 -.013 .873

심리

사회적

특성

분 노 .336 .081 .311*** .000

결혼만족도 -.355 .083 -.322*** .000

사회적지지 -.183 .091 -.146* .048

R² 0.106 0.112 0.387

df 170 166 144

F 4.902** 3.359** 9.464***

p .001 .004 .000

주: 1) 유의수준: *p<0.05; **p<0.01; ***p<0.001

표 5. 우울증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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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직업, 시민권취

득 여부, 문화적응도는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최종적인 모형이다. 즉, 인구사

회학적 특성 4개, 이민관련 특성 2개, 심리사

회적 특성 3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총 9개의

독립변수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

9.464, p<.001), 우울증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약 39%로 모델 2에 비해 약 28%가 증가하였

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입(β

=-.179, p<.05), 결혼만족도(β=-.322, p<.001),

사회적 지지(β=-.146, p<.05)는 우울증에 부적

인 영향을, 분노(β=-.311, p<.001)는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

지가 적을수록, 분노 증상을 많이 겪을수록

응답자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 순으로 변수들을 보면, 결혼

만족도(β=-.322), 분노(β=-.311), 수입(β=-.179),

사회적 지지(β=-.146) 순으로 우울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

는 모델 1과 2에서 영향력이 유의미 했던 학

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에 의해 학력의 영향력

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이, 직업,

시민권취득 여부, 문화적응도는 우울증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인 결혼 남성의

우울증 실태를 파악하고 우울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정도는 CES-D의 평균 점수로 13.1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Lin et al.(1992)의 연구에서

밝혀진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인

12.64와 Hurh와 Kim(1990a)의 연구에서 제시한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인 12.6과 재

미 한인 남성들의 평균 점수인 12.3보다 높은

점수이다. Kuo(1984)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른

아시안 이민 집단의 CES-D 평균 점수와 비교

해도 필리핀인들의 9.72, 일본인들의 7.30, 중

국인들의 6.93보다 훨씬 높이 나타나 재미 한

인 남성들의 우울증 상태는 심각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Kuo(1984)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

재미 한인들의 CES-D 평균 점수인 14.37과 재

미 한인 남성의 평균 점수인 14.94보다는 낮

은 점수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Radloff(1977)에

의해 임상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기준 점수인

16점 이상에 해당되는 연구 대상자들은 32.4%

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1/3에 해당되는 재미

한인 남성들은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n et al.(1992)의 연

구에서 15점 이상이 14.7%로 조사된 것보다

약 두 배 이상의 비율로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결

과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를 보면 학력과 수입이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

졸 이하(15.89)의 재미 한인 남성들이 대학원

졸업 이상(10.24)의 남성들보다 우울증 평균

점수가 5.65점 높이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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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8,000이상의 우울증 평균 점수가 9.94

로 나타나 우울증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는 수입이 $2,000-$3,999의

14.61, $4,000-$5,999의 14.57에 비해 각각 4.63

과 4.67 낮은 점수이다. 이 결과는 Kuo(1984)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업 유무에 따른 우울증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uo(1984)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직

업에 있어서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직업 유무

가 93.3%와 6.7%인 점을 상기할 때, 거의 대

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

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이민관련 특성과 우울

증의 관계를 보면 시민권취득 여부와 문화적

응도에 따라 우울증에 차이가 나타났다. 시민

권취득 여부로 보면,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

보다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겪고 있었고, 문화

적응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거주기간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

거주기간에 따라 우울증에 차이가 나타난

Hurh와 Kim(1990a)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

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미국거주기간의 평균

이 약 16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다른 연

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재미 아시아인들의 우울증 유병률을 연구한

Kuo(1984)는 미국거주기간이 한인들은 7년이며

다른 아시아인들은 약 15년으로 보고하고 있

다. 이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약

두 배 이상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사료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우

울증의 상관관계를 보면 분노, 결혼만족도, 사

회적 지지 모두 우울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여주었다. 즉, 분노 증상을 많이 겪을수

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

을수록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들은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

들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는 수입이, 심리사회적 특성 요

인으로는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해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구사회학

적 특성 요인 중 나이, 학력, 직업과 이민관련

요인 중 시민권취득 여부와 문화적응도는 우

울증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

들은 수입이 적을수록, 분노를 많이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

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urh와 Kim(1990a)의 연구에서 밝힌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영향요인인 미국거

주기간과 가정생활만족도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재미 한인 노인들을 대상

으로 우울증 영향요인 연구를 한 Mui(2001)와

Han et al.(2007)의 연구 결과와도 상이하다.

Mui(2001)는 건강상태, 거주형태, 스트레스성

사건 외에 가족도움에 대한 만족도와 친구 수

를 우울증 영향요인으로 밝혀 친구 수는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Han et al.(2007)은 우울증 영향요인으

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제시

해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세 개의 모형으로 우울증 영향요인을 검

토하였다. 각 모형에서의 우울증 영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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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모델 1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만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학력과 수입이,

모델 2의 인구사회학적 및 이민관련 특성 변

수를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도 학력과 수입이,

모델 3의 인구사회학적, 이민관련 및 심리사

회적 특성 변수를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수

입, 분노,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가 영향요인

으로 밝혀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모델 1과 2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던 학력이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들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학력이 재미 한인 남성

의 우울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를 고려한 경로

분석으로 각각의 변수가 우울증에 미치는 직

접영향과 간접영향의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인 남성들의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만족도가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

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

졌다. 이는 부부간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향상

되면 이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이 좋아진

다는 의미이다. Min(1993)은 재미 한인들이 이

민생활 적응 과정에서 가정문제로 인해 스트

레스가 가중된다고 하였는데 그 중 특히 부부

갈등을 재미 한인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보았다. 또한, 결혼생활 만족도는

재미 한인 남성들의 심리적 학대의 위험요인

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Cho, 2008b). 이에 더

해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부갈등, 결혼생활의

불만족 등이 재미 한인 가정 내 남편의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의 부부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생활 만

족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재미 한인 남성의 우

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조인주(2010)는 재미 한인 남성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부부의 종교적 믿음과 가치관 실천

방법의 만족도가 이들의 가장 높은 결혼만족

도의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부간의 종교

생활 일치가 재미 한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가장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

교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Kim과

Hurh(1993)의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 이민자들

의 70% 이상이 한인 교회에 다닌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민 전에

는 비종교인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에

이민 온 후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이는

재미 한인 이민사회에서 종교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인 교

회는 재미 한인들에게 이민생활의 의미, 소속

감,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

적,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 재

미 한인들의 이민 생활에 대표적 기관이 되었

다(Hurh and Kim, 1990b). 따라서 재미 한인들

의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종교기관과 연계하여 우울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하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노는 결혼만족도 다음으로 재미 한

인 남성의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밝혀졌다. 이는 분노조절 능력이 향상

되면 이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이 좋아진

다는 의미이다. Kim과 Zane(2004)은 재미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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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분노조절 능력이

재미 유럽인 남성 가해자들에 비해 떨어진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재미 한인 남성들

은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분노조절을 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노는 재미 한인

남성들의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재미 한인 남성들이

분노의 원인, 상태,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인

지하거나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미

한인 남성들의 정신건강, 우울증을 대처하는

프로그램 또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그 다음으로 재미 한

인 남성의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밝혀졌다. 이는 만나거나 또는 전화통화

를 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수가

많으면 이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이 좋아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울증 예방 및 치

료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실행할 때에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 휴일

또는 휴가 없이 계속되는 노동, 힘든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재미 한인의 특성상 이들은

친척과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

다. 그러나 많은 재미 한인들은 종교 기관을

통해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문제, 자녀문제, 사

업문제 등의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도 하

며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삶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인주, 2010). 그러므로 종교

기관을 사회적 지지망으로 활용하면 재미 한

인 남성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심리적·정신

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성의 우울증이 심각함에도 불

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나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여 재미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증 현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재미 한인 남

성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본질적 또는 사회적 압력

에 의해 ‘감정이 마비’되어 우울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인식하지 못

하기도 한다(Hart, 2001). 이는 우울증 자체에

대한 인식을 회피하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런

회피는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Hart, 2001). 따라서 재미 한인

남성, 넓게는 누구나 남성도 우울해진다는 사

실을 인정하고 우울감이 느껴질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울증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가

장 빨리 낫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치료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증의 정신질환, 더 나아

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울증상

을 점검하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대상에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통해 우울증을

조기발견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적절한 시기

에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낯선 땅,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

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미 한

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증 실태와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이민관련, 심리사회적 특성이 재미 한인 남성

들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

반적으로 살펴본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

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가 엘

에이 카운티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모집한 재

미 한인 남성들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미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에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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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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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Men

In Ju Cho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men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Korean American men's depression by examining how depression is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mmigration-related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e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monthly income.

Immigration-related characteristics include years in the U. S., being U. S. citizens, and acculturation leve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clude anger,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Using an

availability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201 Korean American married men who were

between the ages of 20 and 64 and resided in Los Angeles County. This study used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ue to the unreliable responses, five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Therefore 196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es. In order to measure the

respondents' depression, th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was used in this

study.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monthly income, anger,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spondents' depress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ge, education, occupation, being a U. S. citizen, and

acculturation.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mental health practitioners and social works a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 health, depression, risk-factors, Korean American men


